
S he ll- GM, 수소자동차 상업화
물·천연가스에서 깨끗한 에너지 추출 … 주유소에 충전소 설치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 석유그룹인 Shell과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 General Motors(GM)가 공동으로 수소자동

차 기술개발과 상업화에 나서기로 했다.

Shell과 General Motors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제휴의 골자는 GM의 연료전지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

D.C. 인근의 Shell 주유소에 미국 최초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소기술 시연을 통한 미국 입법자, 정책입안자, 대중들의 인식제고 ▷수소 자동차와 연료 인프

라 등 양측의 전문기술 결합 ▷실제상황 실험을 통한 경험 축적 등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또 GM과 Shell은 수소발전 및 소매 주유소로의 분배해 차량 내 수소 보관에서부터 실제 수소 자동차까지

모든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Shell의 수소 주유소는 2003년 10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GM은 5월 워싱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수소 차량 지원을 위해 이들 주유소를 이용하게 된다.

Shell의 수소 연료 담당 회장인 도널드 허버츠는 수소를 물이나 천연가스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 운반체로 묘사했다. 수소 차량의 연료전지로 사용될 때 단지 물만 소비하면 된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연구개발기획 담당 GM 부사장 래리 번즈를 인용해 5월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인 6대의 실험

용 미니밴이 대당 100만달러가 넘지만 2010년까지 성능 좋고 가격도 저렴한 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수소 자동차가 대중화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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